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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라이온

즈 르윈 디아즈(28)가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로는 최초로 단일시즌 50

홈런 기록에 도전한다.

홈런 선두 디아즈는 최근 3경기 연속 홈

런포를 쏘아 올리는 등 최근 5경기에서 4

홈런을 몰아치는 괴력을 발산하면서 올 

시즌 홈런을 42개로 늘렸다.

그는 2025 KBO리그 최다 홈런 2위 패트

릭 위즈덤(30개·KIA 타이거즈)을 12개 차

로 밀어내고 홈런왕 타이틀을 예약했다.

이제 디아즈의 목표는 홈런왕 타이틀이 

아니다. 역대 외국인 선수 중 그 누구도 밟

지 못한 50홈런 고지를 향해 뛴다.

1982년 태동한 프로야구에서 한 시즌 50

홈런을 터뜨린 선수는 단 세 명이다.

1999년 삼성에서 뛰던 이승엽이 54홈런

을 쳤고, 2003년엔 이승엽(56개)과 현대 유

니콘스에서 뛰던 심정수(53개)가 기록을 

달성했다.

삼성 박병호는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에서 뛰던 2014년과 2015년 각각 52개, 53

개의 아치를 그렸다.

외국인 선수 중엔 50홈런 기록을 세운 경

우가 없다. 2015년 삼성에서 뛰던 야마이코 

나바로가 기록한 48개가 최고 기록이다.

디아즈의 50홈런 달성 가능성은 충분하

다. 그는 올 시즌 출전한 121경기에서 42개

의 아치를 그려 한 경기당 0.347개 페이스

로 홈런 기록을 써 내려왔다.

현재 흐름을 이어가면 올 시즌 남은 23경

기에서 7.981개의 홈런을 추가해 49.981개

를 기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페이스를 잃지 않는다면 50홈런 기록 달

성 가능성은 커 보인다.

최근 대구 밖에서도 많은 홈런을 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디아즈는 그동안 홈구장의 이점을 톡톡

히 누렸다. 삼성의 홈구장인 대구 삼성라

이온즈파크는 홈 플레이트부터 좌·우중

간 펜스까지 거리가 107ｍ에 불과해 홈런

을 때리기가 수월한 구장으로 꼽힌다.

디아즈는 올 시즌 대구에서 열린 56경기

에서 26개의 홈런(경기당 0.464개)을 때렸

고, 이 외 지역에서 치른 65경기에선 16홈런

(경기당 0.246개)을 생산하는 데 그쳤다. 홈

에서 두 배 가까운 홈런을 몰아친 셈이다. 

그러나 디아즈는 8월 이후 대구 이 외의 

지역에서 열린 14경기에서 7개 홈런을 폭

발했다. 두 경기당 한 경기꼴로 타구를 담

장 밖으로 넘겼다. 내성적인 성격의 디아

즈는 멘털 관리가 중요한 선수로 유명하

다. 요즘엔 대구 밖에서도 심리적인 안정

감을 찾으면서 많은 홈런을 때리고 있다.

자신감도 커졌다. 디아즈는 최근 50홈런 

관련 질문에 “뜻깊은 기록이 될 수 있다”

며 “50홈런을 치고 그 공을 받을 수 있다

면 집에 전시 해 둘 것”이라고 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스포츠

전북 vs 울산 내일 28R 격돌

13일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1회 말. 1사 주자 1·2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

선 삼성 디아즈가 힘찬 타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K리그1에서 선

두 독주 중인 전북 현

대와 사령탑 교체 이

후에도 쉽게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는 디펜

딩 챔피언 울산 HD가 

시즌 3번째 ‘현대가(家) 더비’를 펼친다.

두 팀은 30일 오후 7시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28라운드에서 격돌한다.

울산에서 열린 3월 1일 3라운드, 5월 31

일 전주에서 개최된 17라운드에 이은 이

번 시즌 3번째 현대가 더비다.

두 팀의 올해 첫 맞대결에서는 울산이 

보야니치의 결승 골을 앞세워 1-0으로 

이겼고, 17라운드에서는 전북이 3-1로 

역전승을 거둔 바 있다.

올해 세 번째 만남을 앞둔 두 팀의 처지

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전북은 승점 60을 

쌓아 굳건히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24일 포항 스틸러스에 1-3으로 덜미를 

잡혀 리그 무패 행진이 22경기(17승 5무)

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27일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에서 강원FC에 극적인 2-1 

역전승을 거두며 시즌 ‘2관왕’ 가능성이 

이어져 분위기가 살아났다.

반면 울산은 좀처럼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되찾지 못하며 8위(승점 34)에 머

물러 2015년(7위) 이후 10년 만의 하위 

스플릿 추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김판곤 감독이 물러나고 신태용 감독

이 부임한 뒤 첫 경기인 9일 제주 SK전

에서 1-0으로 이겨 공식전 12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으나 이후 16일 수원FC에 

2-4, 24일 FC서울에 2-3으로 져 연패에 

빠지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단독 선두 vs 2연패 8위

현대家 3번째 집안 싸움

판정 항의로 라켓 부쉈다가 벌금 5900만 원

US오픈 테니스 대회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라켓을 여러 개 부

순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사진)가 벌

금 4만2500달러(약 5900만 원)의 징계

를 받았다.

AP통신은 28일 “메드베데프가 경기 

도중 비신사적인 행위로 벌금 3

만달러, 라켓을 부순 행위로 벌

금 1만2500달러 징계를 받았

다”며 “이는 그의 단식 본선 1

회전 탈락 상금 11만 달러의 

3분의 1 이상 가는 액

수”라고 보도했다.

메드베데프는 이

틀 전 미국 뉴욕

의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

픈 테니스 남자 단식 1회전 뱅자맹 봉

지(프랑스)와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심하게 항의했고, 패배가 확정된 이후 

화를 참지 못하고 라켓을 부쉈다. 

메드베데프가 판정에 불만을 

나타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세트 스코어 2-0으로 앞선 

봉지가 서브를 넣을 때 사진

기자 1명이 코트에 들어

왔고, 이는 폴트가 됐다. 

그러나 체어 엄파이어가 

봉지에게 다시 퍼

스트 서브를 넣으

라고 하면서 메드베

데프가 이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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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올 시즌 출전한 121경기에서 42개

삼성 디아즈, 외인 최초 50홈런 정조준

3월1일 울산에서 열린 울산과 전북의 경기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

로는 최초로 단일시즌 50

홈런 기록에 도전한다.

최근 5경기 4홈런… 42호 기록

23경기 남아 기록 달성 유력

원정경기에서 더 많이 넘겨

국내파 중엔 이승엽 56홈런

        심정수·박병호 53호 아치

프로축구 K리그1에서 선

후에도 쉽게 분위기를 

라켓을 부수는 메드

베데프.  로이터=연합뉴스


